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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한다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요청한다면,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김민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임상병리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28만 건 이상 완료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전문기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를 위해 쉴 틈 없이 검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어 가능했다.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는 7명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의 첫 단계인 호흡기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해 이곳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진료와 검체 채취로 용도가 구별된 2동의 음압텐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팀장을 비롯한 ‘임상병리사’들은 검체채취실로 온 사람들의 상기도 및 하기도에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기존엔 의사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시행했지만,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검체 채취를 전담하자 서대문구보건소의 진료 대기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하루 진료 인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민호 팀장(서대문구보건소)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공식적으로 검체 채취를 요청받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정 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호흡기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확진 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 24시간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자랑스러우며,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및 확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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